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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과성공을향한치열한경쟁은삶의질을떨어뜨림.
● 학벌과 성공을 향한 치열한 경쟁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명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에 의해 학업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 왕따, 정신병과 자살 등 많은 극단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궁
극적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핀란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학생들의 학
업 흥미도나 자기주도학습 능력, 투자시간 대비 효율성 등은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상∙하
위 집단 간 학업 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OECD, 2012년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 PISA).
- 2011년 OECD의 행복지수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브라질, 러시아 포함 36개국 중 호주가 1위, 우
리나라가 24위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4년 연속 최하위로 나
타나고 있음(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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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에 의한 학업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폭력, 왕따, 정신병과 자살 등 많은 극단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한국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 중 평균 6.84점이며, 행복 수준 9점 이상의‘행복한 청소년’은 전
체의 18%에 불과
- 학력과 취업 여부, 사교육 등 현실에서 경쟁을 통해 얻는 요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건강과 자아성
숙 등과 같은 정신적인 요인들이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한 청소년들은‘가정생활 만족’, ‘건강함’, ‘자아성숙’등의 요인에서 전체 청소년에 비해 각각





[그림 1] 자살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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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을교육정책의주요어젠다로설정
●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행복교육’을 교육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
복한 삶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 시사
● 공동체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을 강화하고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
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주입식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질 높은 행복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
● 본고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과 행복한 20대를 맞는 청소년들의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
교 시기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추적하고자 함.
｜분석자료
● 분석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KEEP)’1차년도(2004년)와 8차년도(2011년) 자료
● 분석 대상
- 중3 코호트와 고3 코호트 중 8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3,683명(중3 코호트 1,275명, 전문계 고3 코호트
1,113명, 일반계 고3 코호트 1,295명)
｜‘행복’은일반적으로‘삶에만족하여기분이좋은상태’를의미
● 사전적으로 행복은‘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로 정의됨.
●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측정가능한 주관적 안녕감으로 대체하여 연구
- Diener(1984)는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며,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정서적 평가’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고 함.  
●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건강,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등
-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지원,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방식, 부모의 양육 태도 등
- 사회 요인으로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사회문화적 수준, 학교 및 거주 지역의 안전 등
- 또한 학업성취도 등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
● 본고에서는 8차(2011)년에 포함된‘행복 수준(“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0점 척도)’문항으로 청
소년의 행복 정도를 측정함.
｜현재행복수준은10점만점중평균6.84점으로보통보다좀더높음.
● 전체 분석대상의 학력 수준을 보면 고졸 734명(20.0%), 2년제 대학 재학 362명(9.8%), 2년제 대학 졸업
744명(20.2%), 4년제 대학 재학 1,310명(35.6%), 4년제 대학 졸업 454명(12.4%), 대학원 재학 63명
(1.7%), 대학원 졸업 9명(0.2%)임. 




● 2011년 현재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6.84점으로 보통보다 좀 더 높음.
｜가정생활만족도와자아성숙도, 건강은행복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인
●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모두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결정요인을 분석
● 종속변수는 행복 수준이며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11년에 선
택한 변수를 모두 사용
- 기본적으로 성별, 지역, 자아성숙도, 건강, 미래직업 결정, 가정생활 만족도, 학력수준, 결혼 여부, 취업
여부, 사교육 비용, 문화체육 비용, 사회활동 비용 등 개인변인, 가족변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
● 모델 유의성 검정 결과를 보면 모델 전체에 대해 유의하며, Adjusted-R2는 0.3512로서 모형이 행복 수
준에 대해 약 35%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 
- 2011년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했을 때는 Adjusted-R2가 0.3433으로서 모형이 행복 수준에 대해 약
34%의설명력을갖고있어현재시점인2011년의변인들이대부분의설명력을갖고있음이확인됨.
- 또한 2011년 현재 조건들이 갖는 영향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과거는 미미한 영향력만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보면 2004년의 변수들 중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 자아성숙도, ‘체육잘함’을 제
외하고는 유의수준 10%하에서 유의하지 않음. 
● 2011년 변수들 중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 건강, 자아성숙도, 혼인상태, 문화체육 비용 등이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남.
● 가정생활 만족도와 자아성숙도, 건강(체육잘함)은 2004년과 2011년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음.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 비중 빈도 비중
04 행복수준결정요인분석
전체 3,683 100.0 고등학교 졸업 734 20.0
성별
남성 1,959 53.2 2년제 대학 재학 362 9.8
여성 1,724 46.8 2년제 대학 졸업 744 20.2
중학교 1,275 34.6 4년제 대학 재학 1,310 35.6
2004년 코호트 전문계고 1,113 30.2 4년제 대학 졸업 454 12.4
일반계고 1,295 35.2 대학원 재학 63 1.7




지역 아니오 1,727 46.9
2004년
수도권 1,541 41.8 미혼 3,545 96.3






1) 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변인만
을 제시한 것임.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0.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2> 행복 수준과 유의미한 변인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체육잘함(2004) 0.09284 0.05128 1.81 *
자아성숙도(2004) 0.18531 0.08198 2.26 *
가정생활 만족도(2004) 0.11387 0.0414 2.75 **
가정생활 만족도(2011) 0.81495 0.04826 16.89 ***
건강상태(2011) 0.37141 0.04664 7.96 ***
자아성숙도(2011) 0.86217 0.06905 12.49 ***
혼인상태(2011) 1.20725 0.20169 5.99 ***
문화체육 비용(2011) 0.08922 0.03573 2.5 **
모형 F값= 36.91 p-value�0.0001, Adjusted-R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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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청소년은건강하며자아성숙도가높고, 가정생활이화목한특징을갖고있음.
● 행복 수준 9점 이상의 청소년을‘행복한 청소년’이라 정의하여 분석
- 행복 수준 9점 이상의 청소년은 전체 3,683명중 664명으로 18%에 해당
● 가정생활 만족과‘체육잘함’, 자아성숙도의 비중 차이가 각각 11.8%p, 26.2%p, 6.5%p로 크게 나고 있
어 가정생활과 체육활동, 자아성숙도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이 확인됨.
● 학력 수준, 취업 여부, 문화체육활동과 사교육비 지출은 그 차이가 미미하고, 또한 주요과목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희망하는 미래 직업 유무 등도 그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행복한 청소년들이
갖는 특징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
｜결론
●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력과 취업 여부, 사교육 등 현실에서 경쟁을 통해 얻는 요인들이 아
니라오히려개인의건강과자아성숙등과같은정신적인요인들임.  
- 또한 2004년 변수들의 경우, 체육을 잘하는 정도, 자아성숙도, 가정생활 만족도 등의 변인이 행복 수
준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시절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가정생활의 건강이 7년 후의 행
복에도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음.
｜시사점
● 본고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경쟁으로 획득되는 학력, 직장의 유무에 의해 결정
되기 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화목한 가정생활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나아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
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재정비하는 일이 필요
● 현재 20대의 행복이 학업성취보다는 체육활동, 자아존중감을 길러주는 교육활동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다면, 이는 교육과정의 설계, 교수방법의 변화 등 학교생활의 개선이 청소년들의 행복에 필수적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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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청소년과 행복한 청소년 간 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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